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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상제님의 핵심 종도였던 차경석(車京石, 1880-

1936)의 행적을 통하여 대순진리회의 삼요체인 성경신의 의미를 고찰

해 보는데 있다. 차경석은 부친[차치구(車致九), 1851-1894]을 동학

농민혁명으로 잃고 나서 영학계와 일진회, 천도교를 전전하다가 1907

년 상제님을 배알하고 나서 종도가 된 인물이다. 그는 다른 많은 종도 

중 상제님을 모셨던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상제

님으로부터 성경신이 지극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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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적을 통해 그가 지녔던 성경신과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대순

진리회의 삼요체인 성경신의 의미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1)들의 대부분이 상제님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제님을 따랐던 종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다행히 차경석 종도에 대한 연구는 보천교 연구자인 이강

오2)와 신종교 2세대 연구자인 김홍철ㆍ홍범초ㆍ노길명 그리고 최근

에는 안후상3), 김재영4)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연구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역사적 자료는 많은 부분 차경석에 대한 선행 연구자

인 홍범초, 이강오, 안후상, 김재영, 박종렬 등에 빚지고 있음을 밝힌

다. 하지만 선행연구자들의 자료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닌 대순종학

의 관점에서 차경석의 행적을 재구성 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

문은 상제님을 따랐던 종도에 대한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종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고, 제한된 자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순진리회의 전경(典經)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

1) 상제님을 따랐던 핵심 종도들은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고 나자 저마다 상제님의 정통
을 이어 받았노라며 각기 분파를 이루어 독립했고, 그 뒤 그 파에서 또 분파가 생겨 
수없이 갈라져 가게 되었다. 소규모 종파가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해서 그간 
100여 개의 교파가 있었고 현재는 50여 개의 파가 활동하고 있다.(정연택, ｢한국 
신종교의 사회개혁사상연구-천도교ㆍ증산교ㆍ원불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38-39 참조) 대순진리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파
는 큰 세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성과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대순진리회나 신종교 학회를 통해서나마 상제님과 상제님에게서 
분파된 종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 1966년 이강오의 보천교는 보천교의 일반적인 기록들을 정리한 것으로 학계에 
내놓은 최초의 연구 업적이다. 안후상,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
연구 6 (한국종교사학회, 1996), p.97

3) 안후상의 보천교 관련 연구로는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
연구 26 (2012); ｢신종교와 예언비결-선도계열(仙道系列)의 예언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신종교연구 6 (2002); ｢보천교 십일전과 조계사 대웅전｣, 신종교연구 4 
(2001); ｢차월곡(車月谷) 출생에 관한 소고｣, 신종교연구 2 (2001); ｢보천교 연구
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 6 (1996) 등이 있다.

4) 김재영의 보천교 관련 연구로는 ｢풍수와 땅 이름으로 본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 신종교연구 2 (2000); ｢보천교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8 (2001);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행방｣, 신종교연구 5 (2001); ｢입암산(笠岩山)과 종교｣, 신종교연구 8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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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 Ⅱ장에서는 종도 차경석이 상제님을 따르기 전과 따른 후 

그리고 상제님의 화천 이후의 행적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먼저 상제

님께서도 인정한 차경석의 성경신을 살펴보고 아울러 차경석의 마음

에 담겨 있던 야망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상제님께서 차경석에게 했

던 충고와 결국 동학 신명해원공사의 두목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대순진리회 삼요체인 성경

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차경석의 성경신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성경신의 의

미와 수도인이 갖추어야 할 수도의 자세에 대해 조심스레 되짚어 보

고자 한다.

Ⅱ. 종도 차경석의 행적

1. 상제님을 따르기 전

차경석의 본명은 윤홍(輪洪), 자(字)는 경석(京石)이며 월곡(月谷)이

라는 호(號)는 상제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것이다.5) 그는 이조 고종 1

7년 경진년(1880) 음력 6월 1일 전북(全北) 고창군(高敞郡) 부안면(富

安面) 용산리(龍山里) 490번지에서 출생하였다.6) 부친은 중필(重弼)이

니 자는 치구(致久)이고 모친은 밀양 박씨다.

5)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p.60; 박종렬, 차천자의 꿈 (고양: 장
문산, 2001), p.28 참조.  

6) 안후상, ｢차월곡(車月谷) 출생에 관한 소고｣, 신종교연구 2 (2000), pp.59-62 참조; 범증산교사, 보천교지는 차경석이 전라도 흥덕군(興德郡) 부안면(扶安面) 호암리
(壺岩里)에서 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홍범초, 앞의 책, p.60; 보천교중앙총정원, 보
천교지 (진주: 동양인쇄소), 1964, pp.387-3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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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석은 아주 어렸을 때 부친을 따라 부친의 출생지인 정읍군(井

邑郡) 입암면(笠岩面) 대흥리(大興里)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은 일찍이 동학에 입교해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의 혁명운

동에 가담했으며 전쟁 당시 정읍(井邑)에서 농민군을 일으켜 전쟁을 

치루는 등 농민군 내 핵심 간부의 위치에 있었다.7) 전쟁에서 패한 차

치구(車致九, 1851-1894)는 정읍군 소성면 광조동에 있는 최제칠 집

에 은신해 있던 중 어느 밀고자의 고발로 잡혀 사형을 당하였다.8) 이

때가 1894년 12월 29일, 농민군이 일본군에 밀려서 참패 당했을 무

렵이다.

차경석은 15세의 소년으로 아버지의 시신(屍身)을 직접 업어다가 

대흥리에 묻었다고 한다.9) 부친의 시신을 무사히 모셔와 장사를 지낸 

차경석은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10) 동학농민혁명을 재건하려는 세칭 

영학계(英學契)11)에 관심을 가졌고, 영학계의 흥덕군아(興德郡衙) 공

격 제의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

그 후 차경석은 22세에 일진회(一進會)에 가입12)하여 전라남북도 순

7) 차경석의 부친인 차치구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손화중(孫華仲, 1861
-1895), 김개남(金開男, 1853-1895), 최경선(崔景善, 1859-1895) 등과 함께 장령(將
領)을 맡고 있었고, 특히 동학군이 집강소를 설치하여 고을을 통치하던 시절에는 정읍 
지역의 집강소를 맡았다고 한다.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서울: 대성출판사, 1947), 
pp.99-102 참조.

8) 안후상은 전쟁에서 패한 차치구(車致九, 1851-1894)가 정읍군 소성면 광조동에 있
는 최제칠 집에 은신해 있던 중 관병이 이를 알고 가족을 인질로 삼아 협박을 가함
에 스스로 붙잡혀 사형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안후상, ｢普天敎運動 硏究｣ (성균
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pp.6-7; 하지만 전경에는 어느 모해자가 밀고함
으로써 경석의 부친이 해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법 3장 15절 참조. 

9) 안후상, 앞의 글, pp.7-9 참조.

10)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람 (서울: 대흥기획, 1992), p.237 참조.

11)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뒤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최익서(崔益瑞, 1858-1918)
를 중심으로 조직된 계이다. 영학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으로 고부(古阜)는 물론 흥
덕(興德), 고창(高敞), 장성(長城), 영광(靈光), 무장(茂長), 함평(咸平) 등 7개 지역에 
계가 조직되어 갑오년에 있었던 농민혁명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12) 일진회가 조직된 것은 1904년으로 차경석의 나이 25세일 때이다. 하지만 차경석
이 22세에 일진회에 가입하여 전라남북도 순회관을 지냈다고 차경석 관련 기록에는 
적고 있다.(이강오, 앞의 책, p.237 참조.) 이것은 일진회의 전신이 동학에 실패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계승한 것에서 보아 이와 같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신의 의미 고찰 / 유병무 349

회관(巡廻官)을 지냈다. 하지만 일진회가 이완용(李完用, 1858-1926)과 

결탁하여 일제의 조선침략 앞잡이 노릇을 하므로, 차경석은 이들과 헤

어져 송병준, 이용구 등을 축출하고 천도교(天道敎)를 창시한 손병희

(孫秉熙, 1861-1922)를 좇았으나, 손병희와도 뜻이 맞지 않아 새로운 

길을 찾던 중 상제님을 만나게 되었다.13) 이때가 1907년, 그의 나이 

28세 때였다.

2. 상제님 종도 시절

차경석이 상제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07년 5월이며 전북 원평 부

근 용암리(龍岩里) 앞 주막에서였다. 전경(典經)에는 그 당시의 정황

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읍(井邑) 사람 차 경석(車京石)이 정미년 五월에 처음으로 

상제를 배알하였느니라. 이때 상제께서는 용암리(龍岩里) 수침

막(水砧幕)에 머물고 계셨도다. 그는 원래 동학 신도였으나 일

진회 전주 총대를 지낸 사람이라. 그는 전주 재무관과의 소송관

계로 정읍에서 전주로 가던 길에 점심을 먹으려고 용암리 주막

에 들렀는데 이때 상제께서도 김 자현(金自賢)과 몇 종도를 데

리고 이 주막에 들르셨도다. 경석은 상제의 의표와 언어 동작을 

살피고 그 비범하심을 알고 예를 갖추어 말씀을 청하는지라. 상

제께서 그를 태연히 대하시니 그는 여쭈어 말하기를 “무슨 업

을 행하시나이까.” 하니 상제께서 웃으시면서 “의술을 행하노

라.”고 말씀을 건네시고 술을 드셨도다. 그러시다가 상제께서 

계탕 한 그릇을 그에게 권하시니 그가 받은 뒤에 그릇에 벌 한 

마리가 빠져 죽거늘 경석이 수저를 멈추고 혹 상서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 망설이고 있는 것을 상제께서 보시고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니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속으로 감복하는도다. 그는 

상제께 서류를 꺼내어 보이면서 그 곡절을 여쭙고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의 송사를 처결한다 하온데 선생님께서 판단하여 

주소서.” 하고 상제를 시험코자 답을 청하는지라. 상제께서 말

13) 홍범초, 앞의 책,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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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하시기를 “일의 곡직은 여하간에 원래 대인의 일이 아니라. 

남자가 마땅히 활인지기를 찾을지언정 어찌 살기를 띠리오.” 하

시니 경석은 더욱 위대하심에 경복하여 곧 소송 서류를 불사르

고 사사하기를 청하면서 머물고 계시는 곳을 묻는도다. 이에 상

제께서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 무가객(東亦客西亦客天地無家

客)이다.”고 하시니라. 경석은 머물고 계시는 곳을 모르고 헤어

지면 다시 배알할 기회가 없을 것을 짐작하고 날이 저물어 상

제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기다려 그 뒤를 쫓으니라. 닿은 곳

이 용암리(龍岩里) 물방아집이니라. 경석은 그 식사와 범절이 

너무 조촐하여 한시도 견디기 어려워하였도다.14) 

차경석이 상제님을 배알할 무렵에 차경석의 아우 윤경이 주판례란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 주판례의 부친인 주종호는 지주를 대신하여 소

작권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석 일가가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알고 

시집보낸 딸을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이 소작하던 논을 사위 윤경에

게 넘겨주었다. 이로 인하여 시비가 일어 송사(訟事)가 일어난다. 차경

석이 이 전주 재무관과의 소송관계로 정읍에서 전주로 가던 길에 용

암리 수침막의 주막에서 상제님을 처음 배알한 것이다. 상제님의 의표

와 언어 동작을 살피고는, 그 비범하심을 알고 자신의 소송 서류에 관

한 상제님의 판단을 여쭙게 된다. 이 송사는 소작 관리권을 가진 주종

호가 자기의 권한으로 논을 사위에게 소작하도록 준 상황이었으므로 

경석 일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被告)의 열

한 식구 살길을 끊게 되므로 그것은 대인으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니라

는 상제님의 충고를 듣고는 소송 서류를 불사른다. 그리고 상제님의 

언표(言表)에 감동한 차경석은 스승으로 섬기기로 청하며 상제님을 따

르기로 결심한다.

경석이 그 물방아집에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상제께 정읍으

로 가시기를 간청하였으되 상제께서 응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고 때로는 능욕하시기도 하고 구축도 하여 보셨느니라. 

14) 전경, 행록 3장 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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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경석은 끝끝내 떠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 “그럼 네가 

나를 꼭 따르려거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내가 하라는 일에만 

전력하여야 할지니 너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六월 

초하루에 다시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함께 가리라.”고 이르시

니 그는 곧 돌아가서 가사를 대략 정리하고 그 날짜에 용암리

에 다시 와서 상제께 배알하고 정읍으로 가시기를 또 청하는도

다. 상제께서 불응하시다가 사흘 후에 허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이 잠기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헤엄쳐서 

겨우 발목이 닿는 물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끌어

들이려 하는도다.”고 하셨도다.15)

상제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차경석에게 보인 상제님의 행동은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

제님의 행동을 잘 받아 넘긴 차경석도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상제님께서도 차경석에 대해서 “정읍 일은 

하루 공사인데 경석에게 맡겼더니 하루아침에 안정되고 태인 일은 하

루아침 공사인데 경학에게 맡겼더니 하루에 안정되니 경석이 경학보

다 훌륭하도다.”16)라고 경석의 재질을 높게 평하시기도 하셨다.

가사를 정리하고 상제님을 따르기로 한 경석에게 상제님께서는 “너는 

강령을 받아야 하리라.”하시고 “원황정기 내합아신(元皇正氣來合我身)”

의 글귀를 읽게 하셨다.17) 또 경석의 선묘(先墓)의 혈음(穴蔭)을 옮기

는 공사도 보신다.18)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석이 상제님을 따르기

로 한 6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상제님을 따르기로 한 경석에게 상제님께서는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삼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신다. 경석이 그렇다고 대

답하니 상제님께서 “그 일을 어느 모해자가 밀고하므로써 너의 부친

이 해를 입었느냐?”고 물으신다.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다고 대답하니 

15) 같은 책, 행록 3장 38절.

16) 같은 책, 행록 5장 3절.

17) 같은 책, 행록 3장 39절.

18) 같은 책, 행록 3장 4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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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께서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

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19)고 말씀하셨다.  

‘불구대천지원수(不俱戴天之怨讐)’라는 말이 있다.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할 원수라는 뜻의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의 큰 

원한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철천지원

수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예기(禮記) ｢곡례편(曲禮篇)｣에서는 

“아버지의 원수와는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고 형제의 원수를 보

고 무기를 가지러 가면 늦으며 친구의 원수와는 나라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20)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조선의 유교 이념으로는 아버

지를 해(害)한 음해자(陰害者)는 당연히 불구대천지원수이고 자식으로

서 복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유

교의 통념을 깨고 오히려 경석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며 자신을 

좇으려면 잘 생각하라고 타이르신다. 

그 후에 상제님께서는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일월 동작대(千古春秋

阿房宮 萬方日月銅雀臺)”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경석으로 하여

금 항상 마음에 두게 하셨다.21) 동작(銅雀=봉황)이란 구리로 만든 봉

황을 누대의 옥상에 올려두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진시황

이 아방궁을 지어놓고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꿈을 가졌으나 50세에 

세상을 하직했으니 허무한 일이요, 조조가 동작대를 지어놓고 만방에 

그 위세를 떨치고자 했으나 병들어 죽었으니 그 또한 허망한 일이라

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제님께서 차경석에게 왕후장상이 되겠다는 헛

19) 같은 책, 교법 3장 15절.

20) 禮記, ｢曲禮｣, “父之讐, 弗與共戴天. 兄弟之讐, 不反兵. 交遊之讐, 不同國.”

21) 전경, 교법 3장 15절. 아방궁(阿房宮)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秦始皇, 기원전 2
59-210)이 위수(渭水)의 남쪽에 지은 궁전이며, 동작대(銅雀臺)는 후한 말기 건안
(建安) 15년에 조조(曹操, 155-220)가 세운 누대(樓臺)로 하남성 임장현의 서남쪽 
16km에 있는 업성(業城)의 옛터가 그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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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꿈을 버리고 진실로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으로 보인다.

차경석이 상제님을 따른 후에 상제님께서는 몇 달 동안 경석을 대

동하시고 공사를 보신다.22) 이것은 상제님께서 차경석과 상종하시는 

것을 과히 좋게 생각하지 않는 김광찬과 같은 종도에게는 큰 불평이 

되었다. 그는 경석이 본래 동학당이고 일진회에 참가하여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였을 터인데도 그를 도문에 들여놓은 것은 상제님께서 공평

하지 못하심이라고 불평하고 상제님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상제님께서는 종도들의 이러한 불평을 알면서도 오히려 “용이 물을 

구할 때에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피하지 않느니라.”고 하시며 차경석을 

통하여 많은 공사를 처결하신다. 차경석의 집에서 포정소를 정하고 공

사를 행하기도 하시고,23) 포덕소를 정하는 공사를 보시기도 하셨

다.24) 대흥리 차경석의 집에서 공사를 보는 과정에서 일진회원인 안

내성, 문공신, 황응종, 신경수, 박장근 등이 상제님을 추종하였다.25) 

차경석은 상제님께 수부(首婦)로 이종매(姨從妹) 고부인(高夫人)을 천

거하기도 하였다.26) 

1907년 12월 25일에 고부 경무청에 압송되신 상제님께서는 다음해 

2월 4일에 출옥하신다. 출옥한 종도들이 제각기 집에 돌아갔으나 경

석은 고부에 와서 상제님의 출옥을 기다리다가 상제님을 맞이하여 객

망리 본댁으로 모시고 갔다.27) 상제님께서는 1909(기유)년 정월 1일 

사시에 현무경(玄武經) 세 벌을 종필하고 한 벌은 친히 품속에 지니고 

22) 같은 책, 교법 3장 13절.

23) 같은 책, 교운 1장 27절. 이 포정소의 명명은 차경석이 상제님을 신인으로 받들어 
그의 천지공사에 의하여, 이 땅에 후천선경이 수립될 때에 그 포정의 권한이 자기에
게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차 등극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게 한 요인이 되
기도 한다. 이강오, ｢普天敎, 韓國新興宗敎資料篇 第一部 : 甑山敎系各論에서｣, 전
북대학교 사대논문집 8 (1966), pp.12-13.

24) 전경, 교운 1장 54절. 

25) 같은 책, 교운 1장 21절.

26) 같은 책, 교운 1장 26절.

27) 같은 책, 행록 3장 6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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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은 도창현(道昌峴)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한 벌은 차경석의 집에 

맡기셨다.28)

3. 상제님 화천(化天) 후

1909년 6월 24일 순종(純宗, 1874-1926) 융희 3년 신축 사시(巳時), 

인간의 수로 39세에 상제님께서 화천(化天)하셨다. 종도들은 “허망한 일

이다. 상제님의 돌아가심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리오.” 하며 탄식하였다. 

갑자기 뭉게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

데 화천하신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九天)에까지 뻗어 있었다.29)

이 계획된 은신(隱身)으로, 그간에 상제님을 믿었던 종도들의 신념

은 일시에 소멸되었고, 오히려 사술(詐術)에 기만되었다고까지 생각한 

나머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30) 상제님의 장례식에는 김형렬, 차경석, 

박공우, 김자현, 김갑칠, 김덕찬 등 여섯 종도만이 남아31) 구리골 앞

의 큰 골 장탯날 기슭에 초빈하였다. 상제님의 부친이 고부 객망리 본

댁으로부터 동곡(銅谷)에 오시고 형렬은 뜻밖의 변을 당하여 정신을 

수습치 못하였다. 종도들은 궤 속에 간수하였던 돈으로 치상(治喪)을 

끝내고 남은 돈을 본댁으로 보냈다.32) 치상 후에 형렬과 경석은 상제

의 부친을 모시고 객망리에 가서 모친을 조문하고 다시 정읍 대흥리

에 가서 상제께서 간수하신 현무경을 옮겨 적었다.33) 

상제님 화천 후의 차경석의 행적은 크게 세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1909년부터 1918년까지이다. 둘째, 1918년부터 1928년까

지이다. 셋째, 1928년부터 1936년까지이다. 

28) 같은 책, 교운 1장 66절.

29) 같은 책, 행록 5장 35절.

30) 이강오, 앞의 글, p.13 참조.

31) 전경, 행록 5장 36절 참조.

32) 같은 책, 행록 5장 36절.

33) 같은 책, 행록 5장 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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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경석의 교단 장악(1909-1918년)

이 기간은 차경석이 후에 보천교로 일컬어지는 교단의 교주가 되는 

기간이다. 1909년 상제님께서 화천하시자, 상제님을 따랐던 종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차경석 역시 상제님에 대한 회의가 생겨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도에 전념하였다. 그때의 상황을 이강오는 “차경석은 상

제님의 생전에 수련공부를 시킬 때에 때가 되면 도통이 되리라고 한 

말을 상기하면서, 혹시 상제님의 영감에 의하여 도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신념을 가지고 종도 김형렬과 함께 금산사(金山寺)의 정적(靜寂)

한 방에 들어 앉아 14일간 기도수련을 하였으나 하등의 증험(證驗)을 

보지 못한 채 귀가하였다. 그리하여 얼마동안 상제님에 대한 믿음이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34)라고 기록하고 있다.

1911년 자신의 이종누이였던 고부인이 상제님 탄강기념치성 도중 

상제님의 영에 감응(感應)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1911(신해)년 9월

에 많은 교인들은 고부인에게 상제님의 가르침이 이어졌다고 보고 고

부인을 교주로 하는 증산계열 신종교 최초의 교단을 형성하였다.35) 

교단을 창립할 때, 고부인을 도운 차경석은 점차 종단운영의 실권을 

담당하면서 동문 이치복 등과 함께 포교활동에 전력하였다. 날로 입교

자의 수가 격증(激增)하자, 차경석은 자신이 교주가 되려는 야심을 품

게 된다. 그리하여 차경석은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인 1909년 1월 

3일에 상제님이 자기에게 교통을 전수한 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

단 내외의 일체 권한을 전담하여 실제적인 교주 행세를 하기 시작하

였다.36) 

차경석이 주장하는 교통 전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제님

34) 이강오, 앞의 글, p.13 참조.

35) 고부인이 종도들을 소집하여 교단을 창설할 때는 뚜렷한 교명을 제시한 바 없지만 
그 교도들이 태을주(太乙呪)를 읽는 교단이라는 뜻에서 세간에서 태을교(太乙敎)라 
부르게 되었다. 홍범초, 앞의 책, p.33.

36) 이강오, 앞의 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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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차경석의 집지를 허락한 날부터 의관을 갖추셨으며37), “상제께

서 어느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籠岩)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

평 주막에 들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술을 사서 권하고 “이 길이 남

조선 뱃길이라. 짐을 많이 실어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30리 되는 곳에 이르러 “대진(大陣)은 일행 三十리라.” 하시

고 고부 송월리(松月里) 최(崔)씨의 재실에 거주하는 박공우(朴公又)의 

집에 유숙하셨다. 공우와 경석에게 가라사대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

니 통정신(通精神)이 나오노라. 나의 일은 비록 부모형제일지라도 모

르는 일이니라.” 또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

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

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

(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

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 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

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38)라는 구절에서 찾고 있다.39) 

둘째, 상제님께서 1909년 정월 어느 날, 차경석의 집에서 ‘현무경

(玄武經)’이라는 글을 쓰고 백색 병에 물을 넣고, 양지에 “길화개길실 

37) 전경, 행록 2장 23절 참조.

38)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39) 차경석은 남조선 뱃길을 자신이 세운 보천교(普天敎)가 가는 길이 남조선의 운수와 
같이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상제님께서 차경석과 박공우 두 종도
에게 만나야 할 사람임을 밝히시고 강세하신 신로와 인연, 장차 행하시고 이루실 일
을 말씀하시고 이 일이 동학신도들이 바라마지않던 ‘참동학’임을 설하신 것이라고 주
장한다.(홍범초, 앞의 책, pp.64-65 참조) 차경석이 주장하는 내용인 같은 책, 권지 
1장 11절의 내용은 차경석보다는 박공우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공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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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화개흉실(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이라는 글과 ‘병세문(病勢文)’이라

는 글을 써 말아서 병 속에 넣은 다음 병마개를 막아두고 그 병이 놓

인 앞에 백지를 깔고 백지 위에 현무경을 놓아두었다는 것에 근거한

다.40) 

이 일이 있는 다음 날, 차경석의 아우인 차문경(車文京)이 술을 마시

고 상제님을 “역적질을 한다.”고 고함을 치며 비방한다. 이 비방이 천

원 병참에 전해져서 군병들이 출동하려고 하자, 상제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아시고 차경석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고 바로 비룡촌(飛龍村) 

차윤경의 집으로 떠나신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상제님께서는 차경석에

게 3일 새벽에 고사를 지내도록 하셨는데 마침 이 일이 있어났으므로 

다시 차경석에게 “내일 자정에 문틈을 봉하고 고기를 굽고 술병의 마개

만 열고 심고하라. 이것이 곧 고사니라.”41)고 이르신다. 차경석은 3일 

새벽에 명하신 대로 고사를 끝낸다. 차경석은 이일을 상제님께서 자신

에게 ‘교통전수(敎統傳授)’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42) 

차경석은 점차 교단을 장악하더니 1916(병진)년 동지에 24방주를 

임명하고 고부인이 거쳐하는 방에는 예문(禮門)이라 하여 주렴을 씌우

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승낙 없이는 예문의 출입을 금하였다.43) 

형세가 이렇게 되자, 고판례는 1918년 7월 강응칠(姜應七) 등 교인들 

일부를 데리고 김제군 백산면 조종리(祖宗理)에 교당을 세우고 ‘태을교

(일명 선도교)’라는 명칭으로 분교하였다.44) 결국 고판례가 떠남으로 

인하여 차경석은 그녀의 기반을 차지하며 교단의 제1인자가 되었다.

40) 박종렬, 앞의 책, pp.90-95 참조.

41) 전경, 행록 5장 1-2절.

42) 차경석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상제님으로부터 교통을 전수하였다는 정통성을 세
우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차경석은 후에 자신이 주장하는 교
통 전수일은 인정하면서 상제님을 스스로 부정하며 신로를 변경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전라감사 이서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채지가의 ｢초당의 봄꿈｣에서
는 ‘조개는 백기되고 차돌은 흑기된다 정지변에 마주앉아 천하통정 하였으니 너도한
점 나도한점 허허실실 누가알까’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정읍 사거리를 중심으
로 신태인의 보천교와 구태인의 무극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과 일치한다.

43) 홍범초, 앞의 책, pp.33-35 참조.

44) 박종렬, 앞의 책,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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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천교의 창설과 교세 확장(1918-1928년)

이 시기는 차경석에 의하여 보천교(普天敎)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급격한 포교가 되는 기간이다. 1922년 2월 1일,《동아일보》에는 ‘차황

제의 출현설. 세상에 주목받는 태을교 여러 풍설’이라는 제하(題下)에 

보천교 교주 차경석에 대한 당시의 풍설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교도를 중심으로 별별 기괴한 풍설이 유행하니 그 교를 

믿으면 그 교의 제2세 교주 차경석이 갑자(甲子)년 4월에 황제

가 되어 계룡산에 도읍하면 그 교도는 마음대로 고관대작이 될 

수 있느니, 세계 형편을 앉아서 볼 수 있느니, 장생불사를 하느

니, 옥황상제의 얼굴을 보게 되느니, 죽은 부모의 얼굴을 보게 

되느니, 생전에 염라국에 들어가서 수명을 마음대로 늘일 수가 

있느니 하여 그 허무맹랑한 품이 저으기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보천교의 교세가 점차 커감에 따라 일제의 차경석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 차경석은 1919년 피신처인 강

원도 울진군 서면에서 채규일과 김홍규를 불러 종전의 24방주제를 다

시 확대하여 60방주로 조직할 것을 명령하고, 같은 해 10월 경남 함

안군 병곡면 덕기리(德基里) 대황산(大篁山)에서 ‘24방주제’를 확대 개

편하는 ‘60방주제’를 정하고 60방주를 선임하는 고천제(告天祭)를 행

하였다.45)  

전국에 교인의 검거명령을 내리는 특별법을 제정한 총독부는 1921

년 1월부터 8월까지 수많은 교인을 체포함으로 교단 내외는 자못 소

란스러워지게 된다. 이러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차경석은 경남의 함

양ㆍ안양 등지의 교인의 집을 전전하면서 제2차 고천제를 계획한다. 

이때의 고천제는 정리(正理)ㆍ포장(布長)의 임명식이라고 표방하였지

만, 실제는 차경석이 그 동안 심력을 기울여 이룩한 교단에 대한 교명

45) 같은 책,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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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名)의 선포와 자신의 공식적인 교주(敎主) 취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46) 

1921(신유)년 9월 24일, 경기도 경찰부와 정읍 함양 등지의 경찰이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있는 가운데 차경석은 경남 함안군 서하면 우

전리 덕유산 남쪽 기슭 황석산(黃石山)에서 대규모의 제단과 풍성한 

제수를 갖추어 각도의 ‘정리’와 3백 60군의 ‘포장’, 그리고 60‘방주’를 

합하여 1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고천제를 행하였다.47) 이 때 차경

석은 장차 새로 세우게 될 나라의 국호(國號)를 ‘시국(時國)’이라 하고 

교명(敎名)을 ‘보화교(普化敎)’48)라 선포함으로써 한 교단의 교주가 

되는 동시에 시국이라는 나라의 황제 지위에 등극함을 하늘에 고한 

것이다.

이 행사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차경석의 신통묘술과 제위등극에 대

한 신망이 더욱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각 도의 경찰이 차경

석을 체포하기 위해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경

석의 소재와 고천제에 대한 준비 공작을 세밀히 탐지하여 고천제가 

열리는 황석산 골짜기에 차경석과 간부급 교인들을 일망타진할 계획

을 세우고 만반의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위기상황을 돌파하여 당당

하게 고천제를 진행했기 때문이다.49) 또한 일반인들에게 차경석이 방

주들에게 수여하는 교첩이 왕이 수령방백에게 내리는 직첩으로 받아

들여져 천자등극설이 엄청난 세를 얻으며 확장해 갔다. 이렇게 해서 

보천교는 급격한 포교로 1918년에서 192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입

46) 같은 책, p.103.

47) 홍범초, 앞의 책, p.89; 박종렬, 앞의 책, p.103.

48) 이상호는 차경석에게 총독부에 제시할 교명을 물었고, 차경석은 보화교로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보화교라고 하면 생소한 이름으로 총독부로부터 반일단체 결성이라는 
의혹을 받을까 염려해 고천제에서 선포한 ‘보화(普化)’의 머리글자와 당시 공인된 종
교인 천주교(天主敎)와 천도교(天道敎)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보천교(普天敎)라는 교
명을 제출하였다. 이상호의 이런 독단에 의하여 교단에서 정한 교명인 보화교 대신 
보천교라는 이름이 일제당국에 전해졌고,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이 교단을 보천교로 
부르게 되었다.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 본부, 1977), p.90 참조.

49) 박종렬, 앞의 책, p.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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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자가 무려 수백만 명에 달하였다.50) 

이러한 포교의 직접적인 배경을 홍범초는 치병과 신력의 체험, 교

의의 도참적 해석, 광복운동과 맥을 같이한 교설 때문으로 보았다.51) 

첫째, 치병과 신력의 체험이다. 1922년 2월 25일자의《동아일보》에서

는 <풍설(風說)이 전하는 태을교>라는 제하(題下)에서 ‘개안(開眼)은 

여하(如何)한 것 주문 외우는 중 앞에 별유건곤(別有乾坤)’이라는 소제

(小題)를 달고 풍문으로 들은 이러한 개안현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

고 있다. 

7일을 밤낮 그 주문(呪文)만 외우면 눈 뜨고 앉았는데 무엇

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것은 혹은 사람이 오고 혹은 호랑이가 

오고 혹은 산이 나오고 혹은 강이 나와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나오는데 이것을 개안이라 하고 1년이나 2년 동안 주문을 읽으

면 점잖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 교(敎)에서는 승안(承

顔)이라 하고 주문을 외우다가 펄펄 뛰게 되는 것을 전신(戰身) 

혹은 강령(降靈)이라 하고 혹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게 된다.

청수를 올리고 태을주를 읽으면 광명(光明)현상이 나타나서 신력(神

力)을 체험하게 되는 것과 또 난치(難治)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인하여 포교활동이 급속도로 벌어지게 되었으니, 태을주를 읽어 신력

을 체험하는 일과 신비한 치병은 초기 교단의 교세를 흥왕케 한 법술

이었던 것이다.52) 보천교 초기에는 체계적인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력의 체험에 의한 포교가 주를 이루었으며, 위력

면에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감록(鄭鑑錄)과 김일부(金一夫, 1826-1898)의 정역을 통

한 교의의 도참적인 해석53) 때문이다. 차경석의 초기 교단에서는 성

50)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1922년경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교도로 교세가 확
장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51) 홍범초, 앞의 책, pp.69-83 참조.

52) 홍범초, 앞의 책, p.69 참조.

53) 정감록비결에 ‘광축(光丑)이 수변괴(雖變怪)이나 증산(甑山)이 통구하(通九夏)’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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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成篇)된 경전이 없었으며 일치된 교의라는 것도 없었다. 차경석이 

만든 12계명(誡命)이 발표된 것이 임술(1922)년 정월인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54) 문서화된 경전이나 체계 있는 교의도 없

이 엄청난 포교를 이룬 배경에는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불가사의

한 권능과 현실에 밀착되어 있는 예언 등 상제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따르던 종도들의 영향이 컸다. 상제님의 위대함을 직접 보고 느낀 종

도들이 직접 보고 느낀 대로 실감 나게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는 다

른 교도들에게 큰 감명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포교활동이 활발하여 교세가 확대될수록 보천교단에서는 교

조(敎祖)이신 상제님의 행장(行狀)을 신성화하게 되며 교조의 대통을 

계승한 차경석 교주(敎主)의 위치도 교의를 바탕으로 존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단 개창 이래 시일이 연천(年淺)하여 경전을 구비

하지 못한 보천교에서는 기성종교와 같은 포교 방법과 교단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중지(衆智)를 짜내서 만들어낸 포교방법이 그 당

시 민중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풍수지리, 정감비결과 정역 등 각종 민

간신앙과 연결시켜 상제님의 행장과 교주 차경석의 열력(閱歷)을 도참

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55)

구절이 있다. 광축은 광무황제(高宗, 1852-1919) 신축년을 뜻하며, 신축년은 상제님
께서 대원사에서 49일간의 불음불식의 공부를 마치시고 천지공사를 시작한 해(1901)
이다. 이때에 상제님의 도가 구하에 통달한다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동
(同)비결에 ‘팔난류오운(八難流午運) 명슬존태을(鳴膝尊太乙)’이라는 구절은 태을주를 
주로 하는 본교를 따라야만 이 절박한 삼재팔난의 말세운수를 면할 수 있다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 또 ‘모악산하(母岳山下) 금불능언(金佛能言) 천관산하금인봉새(天冠山
下琴人奉璽)’라. 이 구절은 모악산 아래 금산사 미륵불의 화신인 상제님께서 창교함
으로서 천관산(입암산) 머리에 금인(차월곡)이 옥새를 받들어 제위(帝位)에 등극한다
고 해석했다. 김재영,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 (전주: 신아출판사, 2010), p.210 
참조; 홍범초, 앞의 책, p.76 참조; 이강오, 앞의 책, pp.247-249 참조.

54) 같은 책, p.94 참조.

55) 같은 책, pp.71-75 참조; 윤병철(2005)은 “정감록이 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으로, 
첫째 사회변혁 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 둘째 사회변혁을 위한 광범위
한 지지층 동원의 자원, 셋째 지배층 내부의 소외된 세력의 세력 규합을 위한 자원, 
넷째 사회적 갈등의 확대, 다섯째 현실 비판의 자원, 여섯째 지배층에 대한 경고, 일
곱째 지배층의 자기성찰의 자원, 여덟째 풍수신앙의 강화, 아홉째 정감을 빙자한 신
흥종교의 발생 등을 꼽았다. 윤병철, ｢정감록의 사회변혁 논리와 사회적 의의｣, 정
신문화연구 28-1 (2005), p.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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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차경석은 정감록과 음양오행 그리고 풍수지리에 근거하

여 대흥리(大興里)에 본소를 두었으며, 여기에 상제님의 유훈과 각종 

기록에 나타난 정읍의 상징성, 그리고 갖가지 속담을 결부시켜 정읍을 

종교적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부각시키기에 이른다.56) 이와 같은 교

의의 풍수도참적 해석과 선전을 통한 포교활동은 한일합방으로 인하

여 절망에 빠져 있던 당시의 조선민중들의 마음을 보천교 쪽으로 끌

어 모으는 데 크게 기여한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본다.

셋째, 광복운동과 맥을 같이한 교설 때문이다. 갑오동학혁명으로 외

세를 물리치고자 했던 노력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강제병합을 당하자 민중들의 광복운동은 여러 형태로 계속되었

다. 그중의 하나가 1919년에 일어난 3ㆍ1운동이었다. 손병희를 대표로 

하여, 천도교ㆍ기독교ㆍ불교의 지도적 인사로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시작되어 민중의 희망으로 일어난 3ㆍ1운동은 집회회수 1,542회, 

참가인원수 202만 3,089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 1만5,961명, 

검거자 5만2,770명, 불탄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

었다.(일본측 발표) 이 거족적(擧族的)인 독립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탄

압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정

신을 선명히 드러내었고 우리나라 근대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되

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중들에게 다시 한 번 좌절을 안긴 

면도 있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민중들이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해 볼 수 있

는 것은 정감록의 정도령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

서 민중들에게 차경석의 갑자(1924)년 천자등극설(天子登極設)은 갑

오(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끊임없는 의병의 저항 그리고 기미(1919)

년 독립운동 실패 후 조선민중이 차경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가져 

본 나라의 독립에 대한 꿈이었다고 볼 수 있다.57) 이러한 시대적인 

56) 김재영, 앞의 책, p.217.

57) 김재영, ｢보천교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9 (2001), pp.101-102 참



성경신의 의미 고찰 / 유병무 363

상황으로 많은 교인들은 내 한 몸 바쳐 일본놈을 쫓아버리고 천하 통

일을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믿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도 했다. 또 보

천교에 입교하는 것을 조국의 광복운동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

로 한 예는 얼마든지 있었다.58) 

갑자(1924)년부터 보천교 본소가 있는 대흥리에 성전(聖殿) 호천금

궐(昊天金闕)이 세워지고 방주공실 50여 동이 건립되었다.59) 그 당시

에 각지로부터 이주한 교도들의 집이 수천 호 세워져 대흥리는 단번

에 작은 도시를 연상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도참적인 해

석은 교도들에게 십일전(十一殿)공사의 완공과 더불어 무진(1928년), 

기사(1929년)년 간에 차교주가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포

되기에 이른다.60)

이러한 소문은 일본 경찰에게 민심을 자극하여 소동을 일으킨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이에 경찰은 봉안식의 무기한 연기를 명령하였다. 

이후에도 일제는 온갖 이유를 붙여 십일전의 성령봉안식(聖靈奉安式)

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조; 초기의 보천교인들은 일제의 멸망을 상당히 자신 있게 예언하였다. 그것은 상제
님께서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
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 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
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 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
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 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 자를 너희들에게 붙
여 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
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말씀에서 유래하였다.
(전경, 공사 2장 4절 참조) 따라서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강토에서 일제가 곧 
물러가고 광복이 된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증산종단연합회, 일제하 
증산종단의 민족운동 (충남: 순민사, 1997), pp.27-29 참조.

58) 실제로 보천교가 1925년 시국대동단이 결성되기 이전에까지는 사실상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암암리에 민족운동을 지원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
다. 많은 교인들로 교세를 떨치던 보천교가 1925년 시국대동단 결성을 통하여 친일
로 돌아서자 이러한 마음으로 입교한 많은 교인들이 등을 돌리면서 보천교가 쇠락
한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홍범초, 앞의 책, p.82 참조. 

59) 이강오, 앞의 책, p.250 참조.

60) 물론, 이때의 등극설도 정감록 비결의 ‘진사(辰巳)에 성인출(聖人出)’이라는 귀절
에 부합시켜 나타난 하나의 유언비어(流言蜚語)로 보인다. 이강오, 앞의 책, p.250 
참조; 박종렬, 앞의 책, p.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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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로의 변경과 보천교의 쇠락(1928-1936년)61)

이 시기는 보천교가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쇠락(衰落)

의 길을 걷게 되는 기간이다. 차경석은 처음에는 상제님을 옥황상제로 

받들어 그의 권화(權化)를 절대시 하였으며, 보천교를 창교한 이후 그 

교세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것은 오직 상제님의 신

조라고 믿고 내심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에 예정한 대로 자기의 교중에 

도통문을 열어 많은 도통군자가 나와 줄 것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추

측된다.62)  

따라서 차경석은 상제님의 교통을 받아 교단을 꾸려나가면서 새로

운 교리를 세우기보다는 상제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입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강성상제하감지위(姜聖上帝下鑑之位)’라는 지방(紙

榜)을 써 붙이고 맑은 물을 올리며 고천(告天)하였다.63) 그리고 신앙

목적은 옥황상제(玉皇上帝)인 상제님64)의 신도(神道)적 권화에 의한 

‘신화도통(神化道通)’과 천지공사 예정에 의한 ‘후천선계조화정부(後天

仙界造化政府)’의 개벽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차경석이 지녔던 상제님에 대한 믿음은 1921년 60방주의 

수련공부에서 한 사람의 도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복이라고 

믿었던 간부들이 점차 배교하여 자기에게 대항하고, 또한 국내를 풍미

61) 1920년 전후의 보천교 전성기가 1926년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과 그에 따른 내분
상으로 극명하게 쇠퇴기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신로를 바꾼 1928년을 가
장 큰 보천교의 내적인 쇠락 원인으로 보아 1928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안후상,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p.94 참조) 또한, 보천교 교단(신파)내에서도 보천교 
원년인 1909년부터 무진설법이 있었던 1928년까지 특별한 교리가 없었던 ‘은도시
대(隱道時代)로 규정하여 1928년을 큰 변화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김재영, ｢보천
교 천자등극설 연구｣, p.124 참조)

62) 박종렬, 앞의 책, p.249 참조.

63) 박종렬, 앞의 책, p.93 참조. 

64) 대순진리회에서는 도주(道主)님께서 상제님의 신격(神格)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라고 밝혀주셨다.(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
진리회 요람(要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p.6-7 참조; 전경, 교운 2
장 32절 참조) 하지만 상제님을 따르는 다수의 다른 교단에서는 상제님을 옥황상제
님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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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천자등극설이 끝내 민중의 무수한 모욕과 조소의 대상이 되자, 

점차 흔들리고 말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차경석은 상제님의 권화를 의심하고 심지어 

상제님을 옥황상제라고 믿는 신앙대상의 기본문제까지도 회의를 품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가 처음 창교할 때 포교 선전의 유일한 방법

이었고, 또한 모든 교인들의 태을주 수련공부도 상제님이 사람을 기만

한 사술로 단정했다. 이어 차경석은 1928년 1월 4일[무진설법], 많은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송주(誦呪) 수련을 금지하고 유교에 따르는 정

좌수심법(靜坐修心法)을 행하라고 교지를 내렸다.65)

지난날 교인들이 신통묘술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믿었던 태을

주 수련공부는 종의 산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는 이를 시정하여 동양도덕의 정종(正宗)인 고성(古聖)의 도를 

세계에 포양(襃揚)한다.

차경석이 새로이 믿으라는 고성은 유교의 조종(祖宗)인 공맹(孔孟)

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의 무진설법 직후에 연중(年中) 7대 치성(七大

致誠)이 정월 1일, 정월 3일, 춘분, 추분, 동지, 하지, 8월 15일로 정

해졌다. 차경석은 보천교의 교조인 상제님이 교통을 전수해 줬다고 보

는 정월 3일은 치성일에 넣고 상제님의 탄강일과 화천일은 치성에서 

제외한 것이다.66) 차경석의 이와 같은 신로의 변경67)은 그 때까지 

상제님의 신권을 믿어오던 교인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내부

로부터의 균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68) 

보천교 쇠락의 원인은 이러한 내적 요인 이외에도 외적으로 일제의 

끊임없는 이간책(離間策)을 들 수 있다. 이미 거대한 교단조직으로 변한 

보천교운동을 중지시킬 수 없다고 본 총독부는 사이토(齋藤 實, 1858-

65) 박종렬, 앞의 책, p.93. 

66) 같은 책, p.117. 

67) 이정립, 앞의 책, pp.181-190 참조. 

68) 박종렬, 앞의 책, pp.249-2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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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총독을 통하여 남도 순회 당시, 보천교 본소에 찾아와 교인들

과 면담하는 등의 유화책을 쓰기 시작했다. 차경석은 성전 봉안식의 

실패로 보천교 위축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제와 전략적인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하여 1925년 이전까지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이 다분히 있었으나, 시국대동단(時國大同團)의 결성으로 친일적

인 성향을 띠게 됨으로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사이비(似而非) 

종교라는 인식과 보천교에 등을 돌리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1936년 병자년 윤 3월 10일, 차경석은 그의 나이 57세에 그

토록 원했던 천자(天子)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69) 

Ⅲ. 차경석의 성경신과 해원공사

1. 차경석의 성경신과 야망

1) 차경석의 성경신

차경석이 상제님을 따른 기간은 1907년 5월부터 상제님께서 화천

하신 1909년 6월까지이다. 불과 2년이 조금 넘을 뿐이다. 하지만 동

곡약방에 머물면서 화천하실 때까지 상제님께서 공사의 많은 부분을 

차경석 종도를 대동하시고 보셨다. 차경석의 성경신 정도를 알 수 있

는 자료는 전경의 내용에 조금 전할 뿐이어서 그것을 통해 차경석

의 성경신 정도를 정확히 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상제님께서 직접 

차경석이 성경신이 지극해서 달리 써볼까 했다고 말씀하셨으므로70) 

69) 보천교중앙총정원, 교전(보천교) (문화사, 1981), pp.534-535 참조. 

70) 전경, 공사 2장 19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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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게나마 차경석의 성경신을 전경 구절을 통하여 추론해 보았

다. 

상제님께서 1907년 12월 25일 의병의 혐의로 고부 경무청에 압송

되어 옥고를 치르다가71) 다음 해인 1908년 2월 4일 경칩일에 출옥

하신다.72) 당시는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병과 출동하였으며, 

또한 의병을 가장하여 노략질하는 비도(匪徒)도 있었으므로 의병의 혐

의로 체포된 자는 시비를 불문하고 총살되는 실정이었다.73) 상제님과 

함께 신경수의 집에 있다가 압송된 종도 이십여 명74)은 자신들도 의

병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공포로 벌벌 떨었으며, 일부는 

자신들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 상제님을 원망하기도 하였다.75) 무신

(1908)년 원조에 경무관이 죄수들인 종도들에게 주식을 한 상씩 나누

어 주기에 모든 종도는 “주식을 나누어 주니 이제 죽이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상제를 따르다가 결국 죽게 되는도다.”라고 한층 상제님을 원

망하기도 하였다.76) 무신(1908)년 정월 십일에 석방된 종도들은 상제

님의 출옥을 기다리지 않고 모두 제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 고부

에 와서 상제님의 출옥을 기다려 객망리 본댁으로 모신 사람이 바로 

차경석이었다. 이외에도 경석이 손수 가물치를 잡아 회를 쳐서 상제님

께 올리기도 하고,77) 상제님께서 절사를 가르치신 이후에 김형렬과 

차경석은 가절과 제사를 당하면 반드시 상제님께 공양을 올렸으며,78) 

상제님을 업고 공사를 받들기도 하였고,79) 상제님을 섬긴 후부터 집

71) 같은 책, 행록 3장 55절, 56절 참조.

72) 같은 책, 행록 3장 64절, “출옥한 종도들은 제각기 집에 돌아갔으나 경석은 고부에 
와서 상제의 출옥을 二월 四일 경칩일(驚蟄日)까지 기다려 상제를 맞이하여 객망리 
본댁으로 모시고 형렬은 상제께서 출옥하심을 듣고 그제야 안심하고 동곡으로 돌아
갔도다.”

73) 같은 책, 행록 3장 58절 참조.

74) 같은 책, 행록 3장 55절 참조.

75) 같은 책, 행록 3장 58절 참조.

76) 같은 책, 행록 3장 62절.

77) 같은 책, 행록 4장 51절.

78) 같은 책, 교운 1장 45절 참조.

79) 같은 책, 행록 5장 3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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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일을 돌보지 않아 집안 형편이 기울어질 정도로 상제님을 따르는 

일에 열중하였다.80)

상제님께서 화천하자 종도들은 탄식하여 “허망한 일이다. 상제의 

돌아가심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리오.”라고 믿을 수가 없어 눈물만 흘

렸다. 상제님의 화천이 많은 종도들에게 낙심(落心)과 배신감(背信感)

을 안겨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 종도들이 떠나고 김형렬, 차경석, 박

공우, 김자현, 김갑칠, 김덕찬 등 여섯 사람만이 상제님의 옆에 남아

서 지켜보았다.81) 치상 후에도 차경석은 김형렬과 함께 상제님의 부

친을 모시고 객망리에 가서 모친을 조문하고 다시 대흥리에 가서 상

제님께서 간수하신 현무경을 옮겨 쓴다.82) 

물론, 차경석도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대흥리에 돌아와 때때로 

비룡산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부르며 통곡하였다고 한다.83) 하지만 이

것은 다른 종도들이 상제님에 대해 느꼈던 낙심과 배신감이 아니라 

상제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 돈독했기 때문에 오는 비통함으로 보

인다.84) 많은 종도들이 상제님의 치상(治喪)을 지키지 않고 떠났지만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켰으며 상제님 부친을 모시고 객망리에 가서 

모친을 조문한 차경석의 행동에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차

경석은 일시적으로 상제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지만 교단을 세워나

가는 과정에서 상제님에 대한 권화를 절대시 하였다.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던 차경석은 혁세제민(革世濟民)하고

80) 같은 책, 행록 4장 30절 참조. 

81) 같은 책, 행록 5장 36절, “이때에 여러 종도가 떠나고 김 형렬ㆍ차 경석ㆍ박 공우
ㆍ김 자현ㆍ김 갑칠ㆍ김 덕찬 등 여섯 사람만이 상제를 지켜보니라. 부친이 고부 객
망리 본댁으로부터 동곡에 오시고 형렬은 뜻밖의 변을 당하여 정신을 수습치 못하
는지라. 종도들이 궤 속에 간수하였던 돈으로 치상을 끝내고 남은 돈을 본댁으로 보
냈도다.”

82) 같은 책, 행록 5장 37절, “치상 후에 형렬과 경석은 상제의 부친을 모시고 객망리에 
가서 모친을 조문하고 다시 정읍 대흥리에 가서 상제께서 간수하신 현무경(玄武經)을 
옮겨 썼도다.”

83) 보천교사, p.67.

84) 이것은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며칠 전, 김경학과 일부 종도들이 보인 모습과의 
비교에서 유추할 수 있다.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증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순진
리회 출판부, 1994), pp.268-2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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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자신의 이상이 수포가 되고 신축성전에서의 영위봉안식까지 

금지 당하게 되자 상제님에 대한 신권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85) 결국 

차경석은 무진설법을 통하여 상제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폐(廢)하고 

신로(信路)를 변경하기에 이르며, 상제님의 탄강일과 화천일에 대한 

치성을 7대 치성일에서 제외시킨다. 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의 믿음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보면, 차경석이 

지녔던 상제님에 대한 지극한 성경신이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자 했던 사심에 의하여 변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차경석의 야망

상제님을 따르기로 한 차경석은 차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 보인다. 

처음부터 차경석이 가진 야망을 아신 상제님께서는 그가 마음을 경계

하도록,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일월 동작대(千古春秋阿房宮 萬方日月

銅雀臺)”란 글을 써서 벽에 붙이시며 항상 마음에 두게 하신 것86) 으

로 보인다.

상제님께서 음양도수를 조정하는 공사87)를 볼 때 차경석은 열두 

85) 홍범초, 앞의 책, p.160.

86) 전경, 교법 3장 15절.

87) 같은 책, 공사 2장 16절, “상제께서 어느 날 후천에서의 음양 도수를 조정하시려
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
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 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응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 점을 찍었는데 아홉 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
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물으시
고 응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듯하도다.”
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둘씩이나 원하느
뇨.”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
하니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듯하도다,”고 말씀을 건네시고 공신을 
돌아보시며 “경석은 열둘씩이나 원하는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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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찍는다. 그 이유를 물으시니, 차경석은 열두 제국에 아내 하나씩

을 두어야 만족하겠다고 대답한다. 또 상제님께서 각자의 소원을 물으

셨을 때 그는 “유방백세를 못하면 유취만년이 한이로다. 열지를 원하

나이다.”라고 대답한다.88) 유방백세(流芳百世)는 ‘향기가 백대에 걸쳐 

흐른다’는 뜻으로,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명예를 얻고

자 함이요, 유취만년(遺臭萬年)이란 ‘남긴 냄새가 1만년이나 간다’는 

뜻으로 더러운 이름을 오래도록 남겨 놓음을 이르는 말이다.89) 즉,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러운 이름을 오

래도록 남겨 놓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차경석은 자신이 황제가 되지 

못하면 한이 되니 자기가 직접 다스릴 수 있는 땅을 나누어 달라[裂

地]는 뜻이었다. 이는 그가 과거에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

야 만족하겠나이다.”라고 한 말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천자가 

되기를 꿈꾸는 그의 허욕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요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시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
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

88) 같은 책, 교운 1장 54절, “상제께서 十一월에 대흥리 경석의 집에 계시면서 포덕
소(布德所)를 정하는 공사를 보셨도다. 어느 날 상제께서 황극수(皇極數)를 보신 후
에 종도들을 모으고 각기 소원을 물으셨도다. 경석은 상제께서 재차 묻는 말씀에 
“유방백세(遺芳百歲)를 못하면 유취만년(遺臭萬年)이 한이로다. 열지(裂地)를 원하나
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병부가 마땅하니라.” 하시니 경석은 불쾌
히 여기는지라. 상제께서 “병권은 직신(直臣)이 아니면 맡기지 못하므로 특히 너에
게 맡기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89) 유방백세는 옛날 중국 동진(東晉)의 대장군이었던 환온(桓溫, 312-373)에게서 나온 
고사이다. 환온은 강력한 병권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한 뒤, 제위에 있던 사마혁(司
馬奕)을 무능하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사마욱(司馬昱)을 황제로 옹립하였다. 그가 간
문제(簡文帝)인데, 간문제는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했다. 환온은 간문
제가 죽을 때 자신에게 황제 자리를 넘길 줄 알았으나, 간문제는 그를 새 황제의 보
정대신(補政大臣)으로 임명해버렸다.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망에 빠져있던 환온은 울
화가 치밀어 올라 밤에 베개를 만지작거리며 측근들에게 “이미 후세에 명성을 남기지 
못했으니, 만년 동안 오명을 남기는 것을 되풀이해도 부족하도다.(旣不能遺芳後世 不
足復遺臭萬載).”라고 한탄하였다. ‘유방백세 유취만년’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상
제님의 발자취를 찾아서(74)-포덕소공사｣, 대순회보 138 (2012),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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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경석에 대한 상제님의 충고와 해원공사

 

상제님께서는 재주가 뛰어나고 성경신이 지극해서 달리 써보려고 했

던 차경석에게 화천하시는 순간까지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무진(1909)

년은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해이다. 화천하시기 전까지 상제님께서는 

차경석에게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는다”.90)는 경고와 “똑똑

치도 못한 것이 무슨 정가냐”91)고 나무라신다. 여기서 말하는 정가는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씨로 오는 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훗날 

차경석이 정씨(鄭氏)가 왕이 된다는 정감록의 비결이 자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천자를 도모하게 되는 것92)에 대한 나무람이다. 

특히 그는 어머니가 정씨에게 겁탈을 당하여 자신을 낳았으므로 자신

은 사실 ‘차경석’이 아니라 ‘정경석’이라는 환부역조(換父逆祖)의 말까

지 서슴지 않았다.93)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차경석의 잘못된 행동과 

무모한 욕심을 꾸짖으신 것이다.94) 

상제님께서는 차경석이 차천자로 등극하기 위해 이용한 정감록에 

대하여 “속담에 짚으로 만든 계룡(鷄龍)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올

바로 일러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95)라고 말씀하셨다. 또 “우

리 겨레에서 정감(鄭堪)을 없앴는데도 세상에서 정감의 노래가 사라지

지 아니하기에 혹시 이(李)씨가 정(鄭)씨의 화를 받을까 염려스러워 

이제 그 살을 풀고자 이씨의 기운을 돋우고 정씨의 기운을 꺾는 공사

를 보았노라.”96)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계룡산(鷄龍山) 정씨가 

도읍하는 비결을 묻기에 상제께서 “일본인이 산속만이 아니라 깊숙한 

90) 전경, 교운 1장 51절.

91) 같은 책, 행록 5장 34절.

92) ｢27년 동안의 헛도수｣, 대순회보 68 (2007), pp.17-29 참조.

93)《조선일보》1999. 9. 17, p.23.

94)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상제님의 화천과 후인산조개유보｣, 대순회보 149 (2012), 
pp.21-22.

95) 전경, 예시 65절.

96) 같은 책, 권지 2장 2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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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까지 샅샅이 뒤졌고 또 바다 속까지 측량하였느니라. 정씨(鄭氏)

가 몸을 붙여 일을 벌일 곳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런 생각을 아예 버

리라.”97)고 이르시며, 계룡산(鷄龍山) 건국의 비결에 대해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98)라는 말

씀을 통하여 정감록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셨다.

상제님의 바람과 달리 차경석은 천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차경석에 대하여 상제님께서는 그를 동학신명

을 해원해 주는 공사의 두목으로 쓰신다. 다음은 동학신명의 해원 공

사에 대한 전경의 내용이다. 

상제께서 十二월에 들어서 여러 공사를 마치시고 역도(逆度)

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도다. 경석ㆍ광찬ㆍ내성은 대흥리

로 가고 원일은 신 경원의 집으로 형렬과 자현은 동곡으로 떠

났도다. 상제께서 남아 있는 문공신ㆍ황응종ㆍ신경수 들에게 가

라사대 “경석은 성(誠) 경(敬) 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고 일러 주시고 

또 “본래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 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

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 

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들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

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十二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

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들을 모두 경석

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

이 되리라.” 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

아지리라. 풀어 두어야 후천에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라.”고 말

씀을 맺으셨도다.99)

97) 같은 책, 교법 3장 39절.

98) 같은 책, 교법 3장 40절.

99) 같은 책, 공사 2장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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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逆度)란 도수(度數)에 벗어나는 것으로 ‘역행(逆行)’ 또는 ‘역천

(逆天)’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일천한 지식과 욕심을 내세

워 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거스르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가지고 도수(度數)대로 돌아가는 

판도에 따르지 않는 자이다. 이런 역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

신의 욕심을 내세워 왕후장상을 꿈꾸는 자들이고 도의 일이 마치 자

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

으면 불평을 털어 놓는다. 이들을 풀어 두어야 후천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 

본래 동학(東學)은 보국안민을 위해서 일어난 농민혁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목적과는 다르게 마음속으로 왕후장상을 바라면서 참

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바

를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원한이 창천하여 그대로 두면 후천에 

정사(政事)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신명들을 해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두목이 필요하다. 차경석의 부친도 동학

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으며 경석도 십이제국을 자청하므로 모든 동학 

신명을 경석에게 붙여 보내 왕후장상의 해원을 해 주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에 차경석은 차천자를 꿈꾸며 고천제를 행

한다. 이때 장차 세우게 될 나라의 국호와 교명을 정하며 스스로 한 

교단의 교주와 나라의 황제 지위에 등극함을 하늘에 고한 것이다. 보

천교에서는 을축(1925)년부터 본소 내 건물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4년 

뒤인 1929년 겨울에 2만여 평 부지에 40여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웅

대한 교전을 준공했다. 소위 대궐(大闕)이라 부르는 정문은 보화문이

라 쓰고, 서울 광화문(光化門)을 본떠 층루로 만들었다.100) 중앙에는 

경복궁(景福宮)의 근정전(勤政殿)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십일전(十一殿, 136평)이 있었다.101) 규모에 있어서 십일전은 정면 7칸, 

100) 김재영, 앞의 책, p.163. 

101) 같은 책,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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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4칸 건물로 길이는 100자였으며 광이 50자였고 기둥이 24자였다. 

경복궁 근정전 건물이 정면 5칸, 측면 5칸 건물임을 감안할 때 궁전 

건축을 참고하면서 규모면에서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자 하였음

을 알 수 있다.102) 또한 십일전의 기와는 중국 황제만이 쓴다는 황금

기와를 썼다고 하니 그는 우리나라 왕을 넘어 십이제국의 황제가 되

고 싶은 열망을 표현했다고 본다.

상제님께서 “홍 성문(洪成文)이 회문산(回文山)에서 27년 동안 공부

한 것이 헛된 일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으

리라.”103)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27년 동안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

서 차천자라고까지 불린 차경석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104)

Ⅳ. 대순진리회에서의 성경신의 의미

대순진리회의 신조(信條)에는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가 

있다. 신조란 종지(宗旨)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된 신앙의 방법

을 말하는 것으로 실천방법론에 해당한다. 사강령은 안심(安心)ㆍ안신

(安身)ㆍ경천(敬天)ㆍ수도(修道)이며, 삼요체는 성(誠)ㆍ경(敬)ㆍ신(信)

이다. 강령(綱領)이란 구천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 수행하기 

위한 훈전(訓典)이 되는 대원칙을 말하며, 요체(要諦)란 실천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몸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세인 것이다. 따라서 

성경신의 자세로 안심, 안신, 경천, 수도를 행해 나가는 속에서 종지

인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

진경(道通眞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102) 같은 책, p.166. 

103) 전경, 예시 1장 53절.

104) 교무부, ｢27년 동안의 헛도수｣, 대순회보 68 (2007), pp.2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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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요람105)에서는 성(誠)을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

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에 이바지할지니 마음은 일신

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

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란 늘 끊임없이 

조밀하고 틈과 쉼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

다.”라고, 경(敬)을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라고, 신(信)을 “한마음을 정한 바

엔 이익과 손해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과 의지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

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와 주야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을 경

과하되 강하와 산악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이 있어 이

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

을 신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순지침에서는,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며,106) 경은 지성봉축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

어야 하며107), 신은 수도자의 믿음에 관한 것으로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 난도자가 된다108)고 하여 성경신의 대상이 상제님임

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즉, 

포덕ㆍ교화ㆍ수도 및 모든 일이 성ㆍ경ㆍ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고 생사 판단도 결정되는 것이

다.109) 복록(復祿) 성경신, 수명(壽命) 성경신인 것이다.

10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106) 대순지침, p.51.

107) 같은 책, p.52.

108) 같은 책, p.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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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誠)의 자원(字源)적인 뜻은 ‘言’과 ‘成’을 합한데 있다. 즉 ‘말한 

바(言)’을 반드시 ‘이루도록(成)’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진심의 뜻을 

담고 있다.110) 또 중용에서는 “성은 하늘의 도(道)요, 성하고자 하

는 것은 사람의 도(道)이다.”111)라 하여 성(誠) 자체는 하늘[天]의 도

(道)로써 모든 사물이 참되어 일관되게 존재하게 하는 진리(眞理)이며, 

이 진리를 체득하고자 매사에 정성을 드리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사

람(人)의 도리라는 것이다. 유학(儒學)에서 성은 하늘의 이법(理法)인 

동시에 인간 마음의 참모습을 말한다.112) 그러므로 성은 기심(欺心), 

즉 속임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훈회(訓誨)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에서 

“마음은 일신의 주이니 사람의 언어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

에는 양심, 사심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

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됨이니 사심을 버

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하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인즉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천성 그대로의 

본심인 양심이 바로 성(誠)인데, 성의 본체에 물욕에 의한 역심이 발

동되면 그것이 사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인은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으로 돌아가 상제님을 한결같이 받들어야 할 것이다. 

성(誠)이 내면적인 마음의 거짓 없는 자세라고 한다면 경(敬)은 밖

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예의를 갖추는 실천자세가 된다. 그러므

로 수도인은 마음으로는 성심(誠心)으로 수도하며, 행동으로는 경(敬)

을 위주로 함으로서, 마음과 몸이 항상 일치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109) 같은 책, p.54.

110) 한한대자전 (민중서림 3판, 2010)

111) 中庸, 20,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112) 성(誠)사상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중요하게 강조한 학자가 율곡 이이(李珥, 1536
-1584)다. 그는 성을 하늘의 참된 이치이며 마음의 본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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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敬)이란 모든 예의범절을 갖추는데 근본이 되며, 수도인에

게 있어서는 상제님을 믿고 수도하는 데 있어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兩面)이 없는 자세를 말한다. 

상제님께서는 “춘무인(春無仁)이면 추무의(秋無義)라. 농가에서 추

수한 후에 곡식종자를 남겨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

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113)라고 말씀하셨다. 농부가 뿌리면 반

드시 거둘 수 있다는 토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결실에는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도전님께서는 ‘훈시’114)를 통하여 “무릇 성이라 하는 것은 정성을 

뜻하며, 경이라 하는 것은 공경을 말함이며, 신이라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믿음이 없으면 정성과 공경도 있을 수 없으며 안심

(安心), 안신(安身)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공부이니 먼저 상제님의 진리를 완전히 앎으로써 믿

음이 확고해 질 것이며 안심, 안신이 될 것입니다. 이때 거짓이나 가

면가식(假面假飾)은 있을 수 없게 되어 각자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

나오는 지극한 정성과 공경으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며 안심, 안신으

로 상제님을 모시게 되니 모두가 목적으로 하는 바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땅을 믿기 때문이며 가

을이 올 줄 알기 때문인 것처럼 모든 일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라고 성경신의 의미에 대해 하명(下命)하시었다.

상제님에게 지극한 성경신을 행했던 차경석은 차츰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결국 상제님에 대한 신로[信]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며, 경은 지

성봉축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하며, 신은 수도자의 믿음에 관

한 것으로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 난도자가 된다고 하신 

도전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은 상제님에 대한 지성봉축[敬]

113) 전경, 교법 2장 45절.

114) 대순진리회 교무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천지성경신｣, 대순회보 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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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함이 생긴 것으로,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양심의 발로에서 나

온 마음[誠]이 아니라 물욕에 의한 사심에 의하여 나온 마음이 바탕

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해원공사의 우두머리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의 성경신이 아닌 욕심에 의한 성경신은 그것이 비록 

지극하다 할지라도 수도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통(道通)을 향한 길이 

아니라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욕통(慾通)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차경석도 열두제국을 꿈꾸는 마음으로 상제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

이 원하던 부귀와 권세를 일시적으로 누리기는 했지만 결국은 상제님

을 저버리며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Ⅴ. 결론

한국 근대 사상사(思想史)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상제님이시

다. 상제님을 따랐던 종도를 통하여 많은 종교가 파생되었으며,115) 

상제님 사상을 통해 새로운 종교가 생성되기도 하였다.116) 또한 간접

적으로 상제님의 영향을 받은 신종교가 다수 존재한다. 

보천교도 상제님 종도였던 차경석을 통하여 크게 번영했었던 교단

이다. 그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목숨을 잃은 부친 차치구의 장남이다. 1

5세에 부친의 시신을 직접 업어다가 대흥리에 묻은 차경석은 영학계

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일진회에 가입하여 전라남북도 순

회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일진회를 나와 잠시 손병희를 쫒기도 하였으

나 뜻이 맞지 않아 새로운 길을 찾던 중에 상제님을 만나게 된다. 이

때가 그의 나이 28세인 1907년 5월이었다. 

115) 상제님(강증산) 종도를 통하여 일제시기에 생성된 신종교는 30여개가 된다. 한국
종교연구회, 한국 신종교 조사연구 보고서 (1996), p.66 참조.

116) 대표적인 예가 조철제(趙哲濟) 도주(道主)님을 통하여 세워진 무극도(無極道)와 태
극도(太極道)를 거쳐 박한경(朴漢慶) 도전(道典)님을 통하여 세워진 대순진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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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을 배알하고 따르려는 차경석에게 상제님께서는 능욕하시기

도 하고 구축도 하신다. 또한 자신을 따르려면 모든 일을 전폐하고 상

제님께서 하라는 일에만 전력해야 하니 모든 일을 정리하라고 하신다. 

이와 같이 상제님의 명을 쫓아 종도가 된 차경석을 상제님께서는 몇 

달 동안 대동하고 공사를 볼 정도로 아끼신다. 즉 차경석의 성경신이 

지극하여 달리 써볼까 생각 하신 것이다. 

차경석을 쓰기 위해 상제님께서는 부친이 해를 입도록 한 밀고자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돌릴 것을 당부하신다. 또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

일월 동작대(千古春秋阿房宮 萬方日月銅雀臺)”란 글을 써서 항상 마음

에 두게 하여 왕후장상에 대한 헛된 꿈을 버리고 진실로 상제님을 따

를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다. 

다른 종도보다 성경신이 지극한 차경석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십이제국에 아내 하나씩을 두고 싶은 욕망과 후세에 길이 명성을 남

기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차경석의 야

망에 대하여 충고를 하신다. 천자를 도모하면 죽게 된다는 것과 똑똑

치도 못한 것이 무슨 정감록의 구원자인 정씨이길 바라느냐는 경고

였다. 

상제님께서 화천 하신 후에 차경석은 상제님의 영에 감응되었다는 

소문의 이종누이인 고부인 밑에서 교단 운영의 실권을 담당하게 된다. 

점차 교단을 장학한 차경석은 1916년 동지에 24방주를 임명하고 고

부인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결국 고판례가 떠난 

뒤 그는 교단의 제1인자가 되었다. 

점차 보천교의 교세가 확장되자 차경석은 1919년에 60방주를 선임

하는 고천제를 행하였다. 다시 1921년 9월 24일 황석산에서 제2차 

고천제를 통하여 국호를 시국으로, 교명을 보화교라 선포함으로 한 교

단의 교주가 되는 동시에 시국이라는 나라의 황제 지위에 등극함을 

하늘에 고하였다. 차경석은 스스로 정감록의 정도령이 되어 차천자

가 되고자 했다. 1924년 보천교 본소가 있는 대흥리에 성전이 세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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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경복궁 근정전의 2배가 넘는 규모의 십일전이 세워졌으며 

기와도 황금기와를 썼다. 

교주인 차경석은 교조인 상제님으로부터 교통을 전수 받았다고 믿

었다. 하지만 상제님에 대한 차경석의 믿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뜻대

로 되지 않자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마침내 1928년 무진설법을 통하

여 신로를 유교로 변경하고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다. 이로부터 오는 내부적인 균열과 외부적인 일제의 이간책으로 인

하여 보천교는 점차 쇠락해지다가 1936년 차경석이 죽게 되자 일제

의 ‘유사종교단체해산령’에 의하여 해체되고 만다. 

상제님이 화천하고 나서 차경석은 27년간 황제의 꿈을 꾼다. 하지

만 결국 동학농민혁명에서 왕후장상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

하고 죽은 신명들을 해원해 주는 동학신명해원공사의 두목으로 끝난

다. 차경석이 꾼 27년은 헛된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 낸 헛된 꿈이었

던 것이다. 

성경신이 지극해서 달리 써볼까 했던 차경석을 통해 우리는 상제님

께서 원하는 성경신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릇 성이라 하는 

것은 정성을 뜻하며, 경이라 하는 것은 공경을 말함이며, 신이라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한다. 대순지침에서는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며, 경은 지성봉축에 변함이 없고 양면

이 없어야 하며, 신은 수도자의 믿음에 관한 것으로 믿음이 부실하면 

난법 난도자가 된다고 하였다. 차경석은 성경신이 지극하였으나 자기

의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

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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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117)고 교훈하셨다. 이제 차경석

의 성경신을 통하여 수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성경신을 돌아보아야 한

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아닌 순결(純潔)한 마음으로 

상제님의 천지(天地) 공정(公廷)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성경신이 수도

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17) 전경, 교법 3장 2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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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 the Meaning of Sincerity(誠),  

Reverence(敬) and Faith(信)

Yu Byeong-mu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Daesoonjinrihoe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the meaning of 

sincerity(誠), reverence(敬) and faith(信) through Cha gyungseok's 

historical record. Cha gyungseok(車京石, 1880-1936) is a key disciple 

of Kang Jeungsan Sangjenim(姜甑山, 1871∼1909) to whom Cha 

kyungseok has begun to follow since 1907, completing his wandering 

around Yeonghak-gye(英學契), Iljin-hoe(一進會) and Cheondo-gyo

(天道敎) after the loss of his father[Cha Jikoo(車致九), 1851-1894] 

in Tonghak peasants revolution. 

To examine the meaning of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as 

cardinal points in Daesoonjinrihoe(大巡眞理會) creed, this research 

has taken note of Cha kyungseok's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who is said to be thought of himself as a head of Reconstruction 

Work for the Tonghak spitit's resolution of grievances, despite the 

Sangjenim's intention of using him for different usage due to his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Especially, emphasis was given to 

the illumination of Cha gyungseok's change of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through closely reviewing his life prior to the encounter with 

Sangjenim, the process of following Sangjenim and his whereab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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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ascension of Sangjenim. 

In addition, through Jeonkyeong(典經), this research also examines 

Cha kyeong seok's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along with his 

ambition contained in that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Up to his 

ascension, Sangjenim has never saved his advice on Cha gyungseok's 

ambition. Leaving Sangjenim's advice behind, Cha gyungseok moves 

on to become a head of the Reconstruction Work for the Tonghak 

spitit's resolution of grievances without deserting the dream of being 

the Son of Heaven. Although, he showed his prowess as a religious 

sect leader called Bocheon-gyo boasting its 6 million believers and 

as a provisional emperor of the country named Sikuk, he ends his 

life as a head for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of kings, princes, 

generals and premiers due to the change of faith on Sangjenim and 

interruption of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without accomplishing 

his dream.

The feature of past disciples suggests the direction of cultivation 

for our cultivators. Through Cha gyungseok's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we could look back upon the meaning of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and conclude that a real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is the 

heart-mind trying to participate in Reconstruction Work of Heaven 

and Earth with a pure mind, contrary to the one coming out of greed.

Key words : (Kang Jeungsan) Sangjenim, Cha gyungseok, Jeong-

gam-rok, Bocheon-gyo, The Reconstruction Work 

for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of Tonghak spirits,

Sincerity, reverence an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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